
시리움 “코로나19 여파로 운항 항공편 수 줄면서 2020년 항공사 정시운항률 대폭 개선” 

 

전 세계 300개 항공사 가운데 180여개 항공사가 2020년 2월 이후 90%를 웃도는 

정시운항률 달성  

2019년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1위였던 시카고오헤어국제공항이 3위로 밀려난 

가운데 애틀랜타국제공항이 1위 등극... 중국 3개 공항이 상위 10대 공항에 이름 올려  

팬데믹 여파에도 중국 여객기 76% 운항...미국(58%), 인도(50%), 영국(33%)과 대비  

사우스웨스트항공, 2020년 전 세계에서 여객 수송량 가장 많은 항공사 등극...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에어차이나도 10위권에 이름 올려 

 

포틀랜드, 오레곤--(BUSINESS WIRE)-- 글로벌 항공 데이터 기업 시리움(Cirium)이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항공사 가운데 180여개 항공사가 정시운항 

성과와 관련해 제자리를 되찾았다. 

 

시리움이 발표한 보고서 '시리움 에어라인 인사이트 리뷰 2020(Cirium Airline Insights 

Review 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주요 항공사는 

30여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이후 90%를 웃도는 정시운항률을 달성한 

글로벌 항공사는 전 세계 300개 항공사 가운데 180여곳으로 60%가 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편 수가 줄어들면서 상위 300대 글로벌 항공사의 2020년 

정시운항률(OTP)이 크게 개선됐다. 글로벌 항공사들이 2020년에 운항한 항공편은 

2019년 대비 절반 가량 감소했다. 

 

제러미 보웬(Jeremy Bowen) 시리움 최고경영자는 "항공사들이 2020년에 운항한 

항공편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49%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공항 내 혼잡과 같은 

비행 지연 요인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2020년 전 세계 여객 수송량이 

2019년 대비 67%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시리움이 집계한 국가별 상위 10대 여객 수송량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1,2위를 고수했다. 미국과 중국의 2020년 여객 수송량은 2019년 대비 각각 42%, 24% 

감소했다.  

 



인도의 여객 수송량이 50% 감소하면서 일본이 인도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영국은 

67% 감소해 5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상위 10대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다. 

러시아는 10위에서 5위로 도약했고, 인도네시아가 9위를 기록하며 10위권에 진입했다.  

 

2020 년 여객 수송 상위 10 대 국가 

순위 국가 2020 년 총 비행 회수 2019 년 순위 %전년 대비 

1 미국 5.1M #1 -42% 

2 중국 3.4M #2 -24% 

3 일본 638K #4 -43% 

4 인도 592K #3 -50% 

5 러시아 486K #10 -34% 

6 브라질 382K #9 -53% 

7 스페인 352K #7 -61% 

8 영국 340K #5 -67% 

9 인도네시아 333K #12 -53% 

10 멕시코 332K #15 -44% 

  

출처: 시리움 코어(Cirium Core), 비행 조사 자료(여객 수송 – 협동체(narrowbody), 

광폭동체(widebody) 및 지역항공)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일까지, 자료작성 2021 년 

1 월 1 일 

 

아태 지역 항공사의 회복 속도가 타 지역 항공사를 크게 웃돌았다. 여객 수송량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글로벌 항공사 가운데 중국남방항공(China Southern Airlines)은 19% 

감소에 그쳤다. 반면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은 54% 감소했다. 상위 10대 

항공사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다. 

 

유럽 항공사는 2020년 리스트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19년 6위를 

기록했던 라이언에어(Ryanair)는 여객 수송량이 72% 감소하면서 13위로 밀려났고, 

루프트한자(Lufthansa)는 69% 감소해 29위를 기록하며 순위권에서 탈락했다.  

 



2020 년 여객 수송 상위 10 대 항공사 

순위 항공사 코드 항공사 2020 년 총 비행 회수 2019 년 순위 전년 대비 

1 WN 사우스웨스트항공 896K #1 -34% 

2 AA 아메리칸항공 622K #3 -44% 

3 DL 델타항공 619K #2 -46% 

4 OO 스카이웨스트항공 597K #4 -30% 

5 CZ 중국남방항공 521K #7 -28% 

6 UA 유나이티드항공 372K #5 -54% 

7 MU 중국동방항공 321K #9 -33% 

8 CA 에어차이나 312K #10 -30% 

9 6E 인디고 281K #8 -45% 

10 YX 리퍼블릭항공 217K #15 -37% 

 

출처: 시리움 코어(Cirium Core), 비행 조사 자료(여객 수송 – 협동체(narrowbody), 

광폭동체(widebody) 및 지역항공)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까지, 자료작성 2021년 1월 

1일 

 

보웬 최고경영자는 "국내 여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국내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이 

남다른 속도로 제자리를 찾았다"며 "아태 지역 항공사들의 회복 속도가 타 지역을 웃돈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 정부가 발효한 여행 제재와 코로나19 추가 확산이 

미국과 유럽 항공사들의 여객 수송량 회복에 차질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여행 제재 조치가 잇따르고 출장 여행 대비 자유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공항별 상위 10대 여객 수송량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번잡한 공항으로 손꼽히는 시카고 오헤어공항(Chicago O’Hare)은 

여객 수송량이 46% 감소하면서 3위로 밀려났다. 반면 중국의 광저우 

바이윈공항(Guangzhou Baiyun)과 청두 솽류공항(Chengdu Shuangliu), 선전 

바오안공항(Shenzhen Bao’an)이 2020년 여객 수송량이 가장 많은 세계 10대 공항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2020 년 여객 운송 상위 10 대 공항 

순위 공항코드 공항 2020 년 총 비행 회수 2019 년 순위 전년 대비 

1 ATL 미국 애틀랜타 260K #2 -40% 

2 DFW 미국 댈러스 235K #3 -30% 

3 ORD 미국 시카고 234K #1 -46% 

4 DEN 미국 덴버 202K #5 -32% 

5 CLT 미국 샬럿 182K #7 -32% 

6 CAN 중국 광저우 165K #13 -28% 

7 LAX 미국 LA 156K #4 -50% 

8 CTU 중국 청두 148K #37 -16% 

9 SZX 중국 선전 139K #42 -16% 

10 SEA 미국 시애틀 137K #18 -36% 

 

출처: 시리움 코어(Cirium Core), 비행 조사 자료(여객 수송 – 협동체(narrowbody), 

광폭동체(widebody) 및 지역항공)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까지, 자료작성 2021년 1월 

1일 

 

2019년에 9위를 차지했던 런던 히드로공항(London Heathrow)은 여객 수송량이 61% 

감소하면서 올해는 31위로 급락했다.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으로 유명한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Amsterdam Airport Schiphol)도 57% 감소해 27위로 뚝 떨어졌다.  

 

시리움 에어라인 인사이트 리뷰 2020은 2020년 항공 여행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추가로 제시하며, 시리움이 발표한 '정시 운항률 리뷰 2020(On-Time Performance 

Review 2020)' 보고서를 포함한다.  

 

시리움 에어라인 인사이트 리뷰 2020 전문은 웹사이트(https://bit.ly/3hwoCx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여객 수송량 데이터는 협동체(narrowbody)나 광폭동체(widebody) 항공기, 지역 제트기 

및 예정된 여객기만 포함시키는 등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화물기나 비즈니스 



제트기, 예정에 없는 항공편은 제외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cirium.com)나 링크드인(LinkedIn), 트위터(Twitt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리움(Cirium) 개요 

 

시리움은 강력한 데이터와 분석을 결합시켜 세상을 계속 움직이고 있다. 항공 산업 

부문에서 축적한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통찰력을 전달함으로써 여행사, 

항공기 제조업체, 공항, 항공사 및 금융 기관들로 하여금 여행의 미래 모습을 

만들어가고 수익을 늘리는 한편,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논리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게 해준다. 시리움은 전문가와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정보 기반 분석 및 

의사 결정 도구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렐엑스(RELX)의 자회사이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10104005632/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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